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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1월 26일 대통령 발언록

열린우리당 집행부 13명과 만찬
- 인사말 -

반갑습니다. 기분이 좋습니다. 그리고 또 축하드립니다. 우리 원내대표, 정

책의장, 두 분도 축하드리지만, 당이 이제 또 일부 체제를 새롭게 정비해

서 그렇게 새로 출발하게 된 것은 당 전체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매우 축하

할 일입니다. 그래서 우리 당에 대해서도 전체 축하 말씀드립니다. 조금 

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지지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제 스스로의 지지도

에 대해서 대단히 좀 둔감한 편입니다. 긴 승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

그때 지지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. 

그러나 지지도가 신경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. 당원들의 사기입니다. 당에

서 제 지지도가 떨어지면 당도 불안하고 또 사기도 떨어지고 그 점은 신경

이 쓰입니다. 그래서 가끔 ‘내가 당에 좀 도움이 되고 있는가.’라는 생

각을 해 봅니다. 대통령이 잘해서 당에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어쩌는지 걱

정입니다. 장기적으로는 저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신을 가지고 있

지만, 그러나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간사해서 그때그때 상황이 제일 중요

하게 느껴지고 그때마다 원성도 있을 수 있고, 또 손발 맞추다가도 손발 

맞추기 짜증이 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. 

저는 당을 대표하는 지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당원들에게 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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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대통령, 한때 한때의 정책에 호불호 이런 것도 

중요하고 또 그로 인해서 당과의 관계에서 정책적인 조율이 잘 되고 안 되

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연입니다. 그냥 시끄러워도 둘

이 만나면 잘 되는 집안이 있고, 그냥 손발이 맞는 것 같은데 둘이서 만나

면 사업이 안 되고 자꾸만 안 되는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. 그래서 좋은 인

연을 만나면 다 잘 되듯이 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나도 당을 그렇

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

당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한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. 그러나 다함께 이것은 

인연이 딱 들어맞는 그런 관계라서, 천생연분이라서 좋으나 궂으나 그냥 

숙명으로 같이 가고, 가다보면 잘 될 운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

금 운수가 아니냐고 생각하고, 저는 그 운수가 우리의 운수고 우리 당의 

운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운수가 잘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함께 가는 그

런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또 섭섭할 

때도 섭섭하다 하지 마시고 같이 꾸준히 갑시다. 지금 열린 우리당 그리고 

당과 저 사이의 관계나 이런 것을 보면서 어쩐지 어떤 분들은 아직도 생소

해 하시고 불편해 하십니다. 

나는 이 새 질서에 대해서 완전히 익숙합니다. 아주 편안합니다. 나는 이 

새 질서가 조금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고 혼란스럽고 불안해 보이지만 그러

나 조금 익숙해지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질서이고 훨씬 더 효율적인 질서

가 될 것입니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국민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이 질서가 

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소위 시행착오 과정을 최대한 우리도 줄입시다. 줄

여서 새로운 질서에 우리도 익숙하고 국민들도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불안

과 혼란을 줄이는 데 우리가 또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. 새로운 해가 됐

습니다. 

당에서도 새로운 목표를 내걸었고 저도 연두에 새로운 목표를 내걸고 이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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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임 2주년 그러니까 2년의 평가와 3년의 계획을 2월 하순되면 또 해야 됩

니다. 그래서 2년 평가 3년 계획을 보고할 때 또 국정운영에 관한 좀 더 

상세한 계획을 보고드릴 생각입니다만 어떻든 그 내용은 새로운 출발입니

다. 또 한 번의 새로운 출발, 2003년도 중요한 새로운 출발이었지만 그러

나 2005년은 이제 좀 더 자신감 가지고 그리고 추진력 있게 박력 있게 이

렇게 한번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함께 

열심히 합시다. 감사합니다. 


